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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 간의 결혼

학습

마가복음 10장 6~9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리고 본부 청녀 회장으로 봉사한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본다.

경전에서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고 가르칩니다. 온전한 신권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인봉되어 의롭게 함께 노력하고 끝까지 성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며, 그 어떤 대중의 가르침이나 비난도 주님의 선언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보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결혼을 수호하고자 

노력합시다. (보니 엘 오스카슨,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5쪽)

토론

•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ChurchofJesusChrist.org)

•	우리는 어떻게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는 동시에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구주의 교리를 옹호할 수 있는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학습

창세기 1장 27~28절, 시편 127편 3절, 마가복음 10장 13~14절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는다. 자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찾아본다.

아이의 눈 속을 들여다볼 때면 전세에서 우리 곁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딸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 이런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필멸의 육신을 제공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받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자녀에 관한 신념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는 지상에 자녀를 데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일부를 성취하는 

셈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라고[모세서 1:39] 말씀하셨습니다. 불멸하려면 그 전에 필멸이 있어야 합니다.  

(닐 엘 앤더슨, “어린이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8쪽)

토론

•	자녀와 가족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내리는 결정의 우선순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자녀들을 대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는 구주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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